
<보도내용>

□ 2026.6.26(금) 매일경제는 “[단독] 사상최대 초과세수 투입해 10대 랜드
마크사업 키운다” 및 “[단독] "제2의 반도체 키워라"… 제조AX 집중육성” 
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기획예산처는 “관계 부처에서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” 
받아 “10개 안팎으로 압축한 뒤 다음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국가재정
전략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”이라며,

 ㅇ “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'미래대응기금'을 
랜드마크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’27년 예산안의 핵심사업(소위 “랜드마크 사업”),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
투입 여부,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
알려드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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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7년 예산안 랜드마크 사업 및 국가재정전략회의 
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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